
유럽 실란트시장 순이익 정체
자동차 15~20% 감소 … 평가절하로 독일산 30% 상승

9 3년 장기적 침체로 어려움이 가중됐던 유럽 화학산업 중 특히 자동차산업의 침체가 컸던 것으로

분석되고 있다.

이에따라 접착제와 실란트시장에서의 가격하락 압력에 전체 생산기업들의 순이익이 크게 악화되었

던 것으로 밝혀졌다.

올해 역시 유럽의 자동차시장은 1 5 ~ 2 0 %의 시장침체가 예상되고 있어 유럽의 실란트 접착제 생산

기업들은 가격하락이 올해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
현재 유럽의 실란트 접착제의 주수요처인 자동차 생산기업들은 10% 이상의 가격인하를 요구하고

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

유럽의 실란트 접착제 전체시장은 9 3년 평균 3 %의 가격하락을 보였으며, 바닥코팅시장에서 4%, 산

업용 접착제시장에서 2 %로 전체적으로는 산업용부문에서 가격하락의 폭이 좁았던 것으로 알려졌다.

그러나 영국의 파운드나 이탈리아의 리라화폐가 독일의 마르크화에 대한 환율비교에서 큰폭의 평가

절하를 기록, 독일에서 수입되는 원료가격이 거의 3 0 %의 가격상승을 보였으나 생산기업들의 기대에

못미친 것으로 알려졌다.

이에따라 자동차시장의 경기침체속에서도 30% 이상의 매출증가를 기록했으나 기업들의 순이익은

예년 수준을 넘지 못하는 정체상태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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